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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 본 노르웨이의 숲의 한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앞으로 계속, 내가 섹스할 수 없어도, 그래도 나를 좋아해 줄 거야?"라는 나오코의 
질문에 와타나베는, 
"난 본질적으로 낙천적인 인간이라서 말이지. 시간이 해결해 줄거야."라고 대답한
다. 

0점을 주고 싶은 대답이었음. 이 만남을 마지막으로 나오코는 자살함.

그녀가 듣고 싶었던 말은 무조건 YES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사람에게 크게 데인 그
녀가,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리고 절대적인 것을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눈 앞의 사람에게 손을 뻗었던 
그런 실낱같은 희망이었는데 그것을 싹둑 잘라버린 것은 와타나베 당신이야. T_T 

심지어, 나오코는 와타나베를 사랑한 적 조차 없었는데.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해주
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도 다시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물어본 질
문이었을 텐데. 시간이 해결해 준다니. 앞으로 계속 살아야 한다는 말이잖아. 사랑하
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으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런 막막한 말을 하면, 
나라도 자살하겠다. 

2. 아무튼간에... 어제는 도쿄현대미술관에 다녀왔다. 집에서 가까워서 자주 가기는 
하는데, 사실 1100엔 내고 보기엔 기획전도 그저 그렇고 소장품이 그저 그렇다. ...라
는 것은, 뉴욕에 다녀온 다음 미술관에 대한 기준이 높아져 버려서. 적어도 입장료 받
는 미술관쯤 되면 르네상스나 바로크 작품은 못 갖추더라도, 후기 인상파 작품부터
는 몇 점 가지고 있어야 하고, 현대 작품에 이르러서는 폭넓게 소장해야 되는 거 아
님? 이라고. (물론 농담이다;;)

이번엔 네덜란드 아티스트와 디자이너 작품전이 있었는데 좀 망설이다 가봤다. 그러
나 전시품도 몇 개 안 되고 해서, 역시 본전 생각이 났음. 예전에 여기서 했던 레베카 
호른 전이나 메어리 블레어 전은 괜찮았는데 쩝... 이번엔 입맛만 다신 느낌. 뭐, 이럴 
때도 있는 거지. 이번엔 꽝이었다는 것으로. 

상설전 쪽은 크로니컬 / 일본 앙데팡당 전(1947-1963). 이건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
리겠지만 나로서는 이것도 꽝이었음. 규모도 작품도 영... -_-; 1층에 피피로티 리스트
의 비디오 아트가 전시중이었는데 이게 가장 좋았다. 사람도 하나도 없어서 느긋하
게 감상하고 왔음. 

하여튼 네덜란드 아티스트전은 사진촬영이 일부 가능했기 때문에, 몇 장 찍었다. 

Martijn Engelbregt CC/ BY-NC-ND "이웃 샵" 

단절된 커뮤니케이션을 잇자라는 의도로, 이웃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굿즈를 판매/
전시중. 
모르스 신호를 보내듯, 벽에 대고 신호를 두드리라는 모래가 든 망치같은 게 재밌었
다.
(길게-짧게-길게 : 파티 시작합니다. 와주세요. ...라든가) 

Martijn Engelbregt CC/ BY-NC-ND 

네덜란드에서는 이웃집에 나눠준 실제 블록으로 거리에 구조물을 쌓았다고 하는데, 
도쿄의 작은 미술관에서는 폭 3cm 정도의 미니 블록으로 대체된 관객 참여형 인스톨
레이션. 입장시에 작은 블록을 하나씩 받아서, 접착제로 붙이면 완성.  
[출처] 조금 걸었다. |작성자 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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